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4월 24일 주일 대예배 시 부활감사

예배를 드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

사는 ‘부활의 주’(행 1:11)라는 제목

으로 ‘주님께서 처참한 십자가 고

난을 받으셨으나 부활승천하심으

로 지극한 영광 중에 거하심과 같

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갈 때 

결국에는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설교한다. 또한 임마누엘성

가대는 ‘부활하신 주님께’라는 곡

으로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

광 돌린다. 

저녁예배 시에는 ‘아버지 하나님

의 사랑을 새기는 자’(요 6:53~55)

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

사가 말씀을 전한 뒤, 성찬식을 집

례한다. 성찬식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되어 우리 교회 본당

과 2, 3, 4, 5, 6성전에 있는 성도들

은 물론 전 세계 지교회 성도들도 

동참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섬김과 희생에 감사하는 시

간을 가진다. 

4월 23일 새벽, 금요철야예배 2부 

시간에는 부활절 전야행사로 ‘주님 

가신 길’ 공연이 있었다.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배우와 스태프, 성가대, 

닛시 오케스트라 등 430여 명이 함

께했으며 GCN(세계기독방송네트

워크: Global Christian Network)을 

통해 국내외에 생중계 되었다. 

이번 공연은 총 6막으로 1막 갈

릴리 바닷가, 2막 예수님과 제자들, 

3막 예수님 잡히시던 밤, 4막 옥에 

갇혀 계신 예수님, 5막 십자가 처

형, 6막 부활 그리고 소망으로 구

성돼 있다. 특히, 무용극의 요소를 

가미해 그 당시 영의 세계에서 있었

던 일들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

으며, ‘부활 그리고 소망, 주의 재림

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기다림’

을 표현했다. 

한편,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교회 주변 관공서, 학교, 벤처타운

에 부활절 계란을 전달하며 예수님

을 화목제물로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부활주일에는 교회 

내 각 선교회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절 계란을 주고 받

는다. 계란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겉으로는 죽은 듯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어 있어 

부활절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자선 콘서트  
지난 4월 16일, 일본 이다만민교회에서 마련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자선 콘서트’ 소식 등 국내외 뉴스. 

주님의 자취를 찾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주님의 자취를 살펴보며 부활의 소망 가
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소유하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땡칠이와 쌍 라이트’ 등 2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액션 배우 
조춘 장로가 우리 교회 인도받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진정
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앙 이야기.

부활의 참된 의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을 보이셨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진정 믿는 사
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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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영광과 기쁨, 소망과 행복 함께 나눠요”

지난 4월 18일, 우리 교회 부설 만민선교원 소망반 어린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계란을 예쁘게 장식했다. 또한 여선교회 회원들은 지난 21일과 22일, 교회 인근 관공서 등을 방문해 부활절 계란 
바구니를 전했다. 한편 몽골만민교회(담임 밭저릭 푸릎 선교사) 사랑무용팀은 지난 16일, 몽골 교회연합 ‘제10회 부활절 축하 프로그램’에 참가해 맑고 아름다운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려요~”


